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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바, 과테말라 에탄올공장 건설
한인교포, 유카재배․에탄올 합작생산 협약 … 2014년 73만kl 생산

과테말라에 진출한 한인교포 사업가가 현지에서 미래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에탄올 생산공장 건설에 

착수해 주목되고 있다.

뉴에바에너지(회장 정선영)는 7월27일 과테말라 테쿨루탄 시청과 에탄올의 원료가 되는 유카의 재배 및 에

탄올 합작생산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과테말라의 수도 과테말라 시티에서 동쪽으로 100km 떨어져 있는 테쿨루탄시는 뉴에바에너지에 유카 재배 

농장으로 여의도 면적의 32배에 해당하는 2만5000헥타르의 토지를 40년간 무상으로 임대하고 대신에 회사지분 

30%를 갖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에바에너지는 우선 1500만달러를 투자하는 한편, 금융기관들 융자를 받아 유카에서 바이오에탄올을 추출

하는 공장 및 생산설비 일체를 건설할 계획이다.

테쿨루탄시는 전통적인 농업지역으로 연평균기온이 섭씨 28도이며 강수량이 비교적 많아 하천이 발달돼 있

어 농작물을 재배하기에는 좋은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유카를 1년에 2회 재배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에 비교해서 수확량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마르시알 카스타네다 시장은 최근 코카콜라, 펩시콜라, 가요맥주 등 대기업유치에 성공한데 이어 좋은 조건

들을 제시하며 외국기업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어 외국기업이 진출하기에 장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에바에너지는 9월 중순부터 공사에 들어가 바이오에탄올 공장이 완공되는 2010년에는 35만kl, 2014년까지 

73만kl의 에탄올을 생산할 방침이다.

정선영 회장은 “과테말라는 최근 IOC 총회를 개최하는 등 중남미국가 중 발전 속도가 빠른 편이며 성장 잠

재력도 가장 높고 정부의 의지도 강력해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에 최적지라고 판단했다”면서 “이모작이 가능

한 지역으로 타지역에 비해 생산원가 절감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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